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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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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tages of drinking behavior change of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610 

college student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tages of 

drinking behavior change were self efficacy, pros of drinking, stimulus control, gender, major 

subject and religion. Strategies to enhance self efficacy, stimulus control and to diminish pros 

of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will be an important intervention component to stop drinking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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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시 S 대

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부 학생 610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었다. 자

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x2-test, ANOVA, Scheffe test,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음주의 이익, 변화과정의 행위적 

과정인 자극통제, 성별, 전공과목과 종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대학생의 절주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성별과 전공을 고려하고 자극통제와 자기효능

감을 높이며 음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음주행위, 범 이론적 모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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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음주가 법적, 사회

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활동 과정 중 하

나로(Borsari, et. al., 2007) 새로운 대학 생활과 관련된 학업, 사회적 활동 및 학교 주요 행사 등으로

음주에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다.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 및 폭음은

많은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야기한다(류지수 외, 2011).

2010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대학생의 85.4%가 지난 한 달

동안 음주를 한 경험이 있었고 한 자리에서 4-5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가 71.3%에 이

르며 수시 폭음자의 경우 남학생이 42%, 여학생이 42.7%로 나타났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대학생의 높은 음주율과 허용적인 음주 문화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능력의 저

하, 폭행, 소란, 기물파괴, 각종 사고 및 사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매년 음주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지현 외, 2010;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Prochaska, et. al., 2004).

대학 시기는 과음이나 폭음과 같은 잘못된 음주 습관을 배울 가능성이 높고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져 성인이 되어 문제성 음주자가 될 수 있어(정원철, 2006)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습관을 수정하

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0).

Prochaska & Diclemente(1983)에 의해 개발된 범 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은 건강행위

를 설명하기 위해 흡연, 운동, 영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범 이론적

모델은 사람들이 행위를 변화시킬 때 행위 변화를 위한 준비성의 정도를 시간적 차원에 따라 구분하

여 일련의 변화단계 즉 고려 전 단계, 고려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및 유지 단계 등 5단계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 변화 단계는 인지적, 행위적 변화과정과 건강행위 수행에 따른 긍정

적, 부정적 요인을 평가하는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Prochaska, et. al., 1988). 변화과정은 행위의 변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경험과 행동으로

변화단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적 과정인 인지적, 언어적 활동이 주로 이용되고 변화단계가 진행될

수록 상황적 자극에 대한 통제적 반응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적 과정을 이용한다. 따라서 효과적

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변화단계에 적절한 변화과정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균형은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때 그 행위가 개인이 인지하는 이득적인 면과

손실적인 면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며 행위 변화에 대해 이득적인 인지를 할수록 행위 변화가 이루어

지기 쉽다. 자기효능감은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으로 행위를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Prochaska,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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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이론적 모델은 대부분이 금연과 운동 영역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흡연, 비만, 고지방식

이 등과 같은 만성 건강행위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인의 행위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용되고 있다(한은

주, 2004).

범 이론적 모델을 음주 행위에 적용한 연구로는 외국에서는 알콜의존자의 알콜 치료효과의 측정

(Callaghan, et. al., 2007; Patterson & Nochaski, 2010)과 문제 음주 대학생에게 중재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범 이론적 모델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균형의 변화를 조사하거나(Collins & Carey,

2005; LaBrie, et. al., 2006), 일반 대학생과의 의사결정균형을 비교한 연구(Morgen & Gunneson,

2008)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근로자(김희순 외, 2004)나 농촌 주민(이무식 외, 2000)을 대

상으로 범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행위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거나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음주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김희순 외, 2004; 도은영, 2004)를 파악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범이론적 모델이 음주행위의 변화단계를 잘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일반 성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정원철, 2006).

이에 본 연구는 범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함으

로써 이를 토대로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알아본다.

둘째,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및 자

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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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J시 S 대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부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S 대학교의 6개 기숙

사 중 4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이 중 자료로서 부

적합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odds ratio 1.3으로 하였을 때 56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3. 연구도구

1) 음주행위 변화단계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5개 단계별 정의 내

용을 기술하여 대상자가 현재 속해있는 단계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도구로 Prochaska &

DiClemente(1983)가 제시한 행위 단계를 Laforge, et. al.(1998)이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측정하도록 수

정한 것을 김희순 외(200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계획 전 단계는 최근 1개월 이내 음주를 5회

이상했고 절주를 할 생각이 없는 단계를 말한다. 계획단계는 최근 1개월 이내 5회 이상 음주를 했으

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절주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단계는 최근 1개월 이내 5

회 이상 음주를 했지만 앞으로 1개월 내 절주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행동단계는 최근 1개

월 이내 5회 이상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절주를 한 지 6개월이 안된 단계를 말한다. 유지단계는 최근

1개월 이내 5회 이상 음주를 하지 않았고 절주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단계를 말한다.

2) 음주행위 변화과정

Prochaska &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10개의 변화과정을 기반으로 Laforge, et. al.(1998)이

개발한 음주행위 변화과정을 김희순 외(200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음주행위 변화단계

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10개의 변화과정에 대해 각각 2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인지적 과정 10문항,

행동적 과정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화과정의 점

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인지적 과정 .83, 행동적 과정 .76

이었다.

3) 의사결정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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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haska &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의사결정균형을 기반으로 Laforge, et. al.(1998)이 개발

한 도구를 김희순 외(200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음주의 이익에 관한 4문항과 음주의 손

실에 관한 4문항으로 총 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긍정적 부

정적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음주에 대한 이익 .85, 음

주의 손실 .89이었다.

4) 자기효능감

음주 유혹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자기 확신감으로 Prochaska & DiClemente(1983)가 제시하는 자기

효능감을 기반으로 Laforge, et. al.(1998)이 음주의 유혹 및 절주 확신에 관한 내용으로 개발한 도구를

김희순 외(200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

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자료수집 전 세명대학교부속제천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2013-15)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보조자 4명

에게 자료수집방법과 절차에 대해 교육을 한 후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표하는 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

행위 변화단계 및 음주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χ2 test,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

인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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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연구대상자는 총 610명으로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분포는 계획 전 단계 212명(34.8%), 계획단계 68

명(11.1%), 준비단계 75명(12.3%), 행동단계 175명(28.7%), 유지단계 80명(13.1%) 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N=610)

변화단계 빈도(%)

계획 전 단계 212(34.8)

계획 단계 68(11.1)

준비 단계 75(12.3)

행동 단계 175(28.7)

유지 단계 80(13.1)

2.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분포는 남자가 242명(39.7%), 여자가 368명(60.3%), 학년은 1학년 218명(35.7%), 2, 3학년이 각

각 146명(23.9%), 4학년 100명(16.4%)이었으며 전공은 보건의료계열 243명(39.9%), 인문사회계열 197

명(32.3%), 자연계열 112명(18.4%), 예체능계열 57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369

명(60.6%), 있는 경우가 240명(39.4%), 연령은 20-24세가 411명(67.4%), 19세 이하가 178명(2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중 395명(64.8%), 상 123명(20.2%), 하 92명(15.1%) 이었고 건강상태

는 좋은 경우가 319명(52.3%)로 보통인 경우가 244명(40.0%), 나쁜 경우가 47명(7.7%)으로 나타났다.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성별(χ2=13.96, p=.007), 전공과목(χ

2=23.00, p=.028) 종교(χ2=14.16, p=.007), 연령(χ2=18.56, p=.017)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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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610)

변수
전체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χ2 p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242(39.7) 101(16.6) 26( 4.3) 31( 5.1) 51( 8.4) 33( 5.4)

13.96 .007
여성 368(60.3) 111(18.2) 42( 6.9) 44( 7.2) 124(20.3) 47( 7.7)

학년

1 218(35.7) 75(12.3) 34( 5.6) 26( 4.3) 61(10.0) 22( 3.6)

18.47 .102
2 146(23.9) 57( 9.3) 11( 1.8) 21( 3.4) 44( 7.2) 13( 2.1)

3 146(23.9) 50( 8.2) 14( 2.3) 18( 3.0) 40( 6.6) 24( 3.9)

4 100(16.4) 30( 4.9) 9( 1.5) 10( 1.6) 30( 4.9) 21( 3.4)

전공

인문사회계열 197(32.3) 74(12.2) 26( 4.3) 26( 4.3) 43( 7.1) 28( 4.6)

23.00 .028
자연계열 112(18.4) 37( 6.1) 11( 1.8) 13( 2.1) 36( 5.9) 15( 2.5)

보건의료계열 243(39.9) 76(12.5) 22( 3.6) 25( 4.1) 85(14.0) 35( 5.7)

예체능계열 57( 9.4) 25( 4.1) 9( 1.5) 11( 1.8) 10( 1.6) 2( 0.3)

종교
있음 240(39.4) 100(16.4) 27( 4.4) 25( 4.1) 52( 8.5) 36( 5.9)

14.16 .007
없음 369(60.6) 112(18.4) 41( 6.7) 50( 8.2) 122(20.0) 44( 7.2)

연령

19세 이하 187(29.6) 70(11.1) 27( 4.3) 23( 3.6) 53( 8.4) 14( 2.2)

18.56 .01720세-24세 424(67.1) 144(22.8) 43( 6.8) 51( 8.4) 123(19.5) 61( 9.7)

25세 이상 21( 3.3) 8( 1.3) 3( 0.5) 0( 0.0) 3( 0.5) 7( 1.1)

경제

수준

상 123(20.2) 47( 7.7) 14( 2.3) 13( 2.1) 28( 4.6) 21( 3.4)

7.55 .478중 395(64.8) 138(22.6) 45( 7.4) 46( 7.5) 118(19.3) 48( 7.9)

하 92(15.1) 27( 4.4) 9( 1.5) 16( 2.6) 29( 4.8) 11( 1.8)

건강 

상태

양호 319(52.3) 121(19.8) 36( 5.9) 34( 5.6) 80(13.1) 48( 7.9) 

14.51 .069보통 244(40.0) 79(13.0) 30( 4.9) 32( 5.2)  75(12.3) 28( 4.6)

불량 47( 7.7) 12( 2.0) 2( 0.3) 9( 1.5) 20( 3.3) 4( 0.7)

3. 현재 음주자의 음주관련특성

최근 1개월 이내 5회 이상 음주를 한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및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현재 음주

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음주 빈도는 일주일에 1-2회가 41.1%, 한 달에 2-3회가

31.4%, 일주일에 3-4회가 10.9%, 한 달에 1회가 10.0%,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가 3.7%, 일 년에 5-6

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1회 술자리에서의 음주량은 맥주는 1-5잔이 77.9%, 소주는 6-10잔이

46.1%, 막걸리는 1-5잔이 70.0%, 양주는 6-10잔이 55.6%로 가장 많았다.

<표 3> 현재 음주자의 음주관련특성(N=355)

변수 범주 빈도 %

음주 빈도

매일 13 3.7

일주일에 3-4 회 38 10.9

일주일에 1-2회 144 41.1

한 달에 2-3회 110 31.4

한 달에 1회 35 10.0

일 년에 5-6회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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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 음주자의 음주관련특성(N=355)(계속)

변수 범주 빈도 %

1일 주량(a)

(잔)

맥주

1-5잔   141 77.9

6-10잔    38 16.0

11잔 이상     2 6.1

소주

1-5잔 89 30.2

6-10잔 136 46.1

11-15잔 60 20.3

16잔 이상 10 3.4

막걸리

1-5잔 35 70.0

6-10잔 14 28.0

11잔 이상   1 2.0

양주

1-5잔   7 38.9

6-10잔 10 55.6

11잔 이상   1 5.5

※ (a)중복 응답

4.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범 이론적 모델 변수인 음주행위 변화과정과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은 인지적 과정(F=4.22, p=.002)과 행위적 과정(F=3.60,

p=.007)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결과 인지적 과정과 행위적 과정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 비해 유지 단계에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지적 과정의 하부영역에서는 의식고양

(F=3.34, p=.010), 극적이완(F=3.60, p=.006), 자기 재평가(F=3.70, p=.005), 환경 재평가(F=4.32, p=.002),

사회적 해방(F=3.03, p=.017) 등 모두에서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의식 고양과 환경 재평가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 비해 유지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극적이완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 비해 계획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재평가 점수는

행동단계에 비해 계획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행위적 과정의 하부영역에서는 역조건 형

성(F=3.80, p=.005) 자극통제(F=10.86, p=.000)에서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역조건 형성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 비해 유지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자극통제 점수는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에 비해 유지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고 계획 전

단계에 비해 행동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은 음주의 이익(F=13.16, p=.000), 음주의 손실(F=4.60,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의 이익은 행위변화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음주의 손실은 계획단계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유지단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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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 음주의 이익 점수는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에 비해 유지단계에서 유의

하게 더 낮았다. 음주의 손실 점수는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에 비해 고려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변화단계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2.46, p=.000) 자기효능감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서 가장 낮고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사후 검

정결과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 비해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 행동단계에 비해 유지단계에서 자

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4>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N=610)

변수

계획 전 

단계(a)
계획 단계(b) 준비 단계(c) 행동 단계(d) 유지 단계(e)

F p Scheffe
평균(±표준편

차)

평균(±표준편

차)

평균(±표준편

차)

평균(±표준

편차)

평균(±표준

편차)
변화과정

인지적 과정 26.6(7.24) 29.7(7.52) 28.7(6.70) 27.8(8.37) 30.0(8.21) 4.22 .002 (a)<(e)

의식고양 5.3(1.75) 5.8(1.63) 5.7(1.68) 5.7(1.91) 6.0(2.05) 3.34 .010 (a)<(e)

극적이완 5.6(1.98) 6.5(1.91) 5.9(2.13) 5.9(2.17) 6.4(2.16) 3.60 .006 (a)<b)

자기재평가 4.6(2.01) 5.5(2.16) 5.0(2.03) 4.4(2.07) 4.7(2.11) 3.70 .005 (b)>(d)

환경재평가 6.0(1.86) 6.4(1.76) 6.4(1.73) 6.4(2.08) 7.0(2.10) 4.32 .002 (a)<(e)

사회적 해방 5.0(1.74) 5.3(1.62) 5.6(1.70) 5.2(2.19) 5.7(1.88) 3.03 .017

행위적 과정 31.6(6.21) 32.5(5.76) 33.2(5.95) 33.2(7.79) 34.8(7.72) 3.60 .007 (a)<(e)

자기해방 7.3(1.99) 7.5(1.96) 7.6(1.93) 7.6(2.09) 7.5(2.17) 0.67 .613

조력관계 6.8(1.59) 6.6(1.71) 6.7(1.66) 6.9(2.04) 6.9(1.98) 0.35 .842

역조건 형성 6.5(2.05) 7.0(1.73) 6.9(1.84) 6.9(2.22) 7.5(2.15) 3.80 .005 (a)<(e)

강화관리 5.4(1.55) 5.3(1.59) 5.7(1.24) 5.1(1.62) 5.5(1.84) 2.13 .075

자극통제 5.5(1.96) 5.8(1.82) 6.0(1.90) 6.5(2.72) 7.3(2.46) 10.86 .000
(a)<(d)

(a),(b),(c)<(e)

의사결정균형

음주의 이익 13.4(3.10) 13.0(2.85) 12.9(2.94) 12.6(3.56) 10.4(3.65) 13.16 .000
(a),(b),(c),(d), 

>(e)

음주의 손실 8.8(3.42) 9.8(3.42) 8.3(2.87) 8.1(3.53) 7.9(3.17) 4.60 .001 (b)>(c),(d),(e)

자기효능감 31.6(7.52) 32.2(6.97) 33.3(7.29) 35.7(8.08) 40.4(7.45) 22.46 .000
(a),(b)<(d),(e)

(d)<(e)

※ (a) 계획 전 단계, (b) 계획 단계, (c) 준비 단계, (d) 행동 단계, (e) 유지단계

5.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인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화단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는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절주 실천유무에 따라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는 절주를 실천하지 않는 집단으로, 행동단계와 유지단계는 절주실천 집단으로 구

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5>)

본 연구에서 분석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 본 결과 -2LL 값이 688.06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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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mer-Lemeshow 의 통계량 x2=13.38(df=8, p=.099)로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1.8%이었고 Nagelkerke's R2 값은 .258로 본 회귀모형은 대상자의 절주행위

분산의 2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p=.000), 음주의 이익(p=.033),

변화과정의 행위적 요인인 자극통제(p=.000), 성별(p=.003), 전공과목(p=.006, p=.002)과 종교(p=.041) 등

으로 나타났다.

<표 5>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인(a)(N=610)

변수 구분 B SE P Exp(B)

95% CI for 

Exp(B)

Low High

자기효능감 0.06 .01 .000 1.06 1.03 1.09

음주의 이익 -0.07 .03 .033 0.93 0.87 0.99

자극통제 0.19 .05 .000 1.21 1.10 1.34

성별
여성 1

남성 -0.65 .22 .003 0.51 0.33 0.80

전공

예체능계열 1

인문사회계열  0.65 .39 .096 1.92 0.89 4.15

자연계열  1.17 .42 .006 3.22 1.40 7.39

보건의료계열 1.24 .39 .002 3.46 1.59 7.51

종교
없음 1

있음 -0.39 .19 .041 0.67 0.45 0.98

※ (a)변화단계는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를 0, 행동과 유지단계를 1로 코딩함.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행위단계와 이에 따른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

아보고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행위변화단계 별 분포는 계획 전 단계 34.8%, 계획단계 11.1%, 준비단계

12.3%, 행동단계 28.7%, 유지단계 13.1%로 초기 음주행위변화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5.9%이

었다. 이는 이무식 외(2000)의 일부농촌 성인의 음주행위 단계별 분포에서 계획 전 단계 75.5%, 계획

단계 17.9%로 전체 93.4%의 결과와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순 외(2004)의 연구에서 계획

전 단계 38.9%, 계획단계 38.6%로 전체의 77.5%의 결과 등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초기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에 비해 초기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비율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절주 교육을 통해 음주가 습관화 될 수 있는 성인기로의 이

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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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은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인지적과정과 행위적 과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계획 전 단계에 비해 유지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동행위 관련 선행 연구(백경신,

2012)에서 운동행위 변화단계가 진행될수록 인지적 과정과 행위적 과정을 더 많이 사용 한다는 결과

와 부합된다. 그러나 흡연관련 연구(Prochaska & Velicer, 1997)에서는 인지적 과정은 변화단계의 초

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행위적 과정은 변화 단계의 후기 단계로 진행할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화단계에서 행위적 과정의 점수가 인지적 과정의 점수보

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행위적 과정은 행동, 유지 단계에 있는 개인이 절주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후기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음주

행위 변화단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후기 변화 단계뿐만 아니라 변화 단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행위적

과정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결정균형은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음주의 이익과 손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

데 음주의 이익 점수는 계획 전 단계에서 유지단계로 갈수록 낮았고 음주의 손실 점수는 계획단계에

서 가장 높았으며 유지단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순 외

(2004)의 연구에서 음주의 이익은 계획 전 단계에서 행동 및 유지단계로 갈수록 낮아지고 부정적 요

소인 음주의 손실은 계획 전 단계 및 계획단계에 비해 준비단계 및 행동, 유지단계가 높았다는 결과

와 Morgen, et. al.(2008)의 연구에서 문제음주행위 대학생이 알코올 사용에 대한 이익을 높게 인지한

반면 정상음주행위 대학생은 알코올 사용의 손실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부분 부합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음주관련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월 5회 이상의 음주와

절주계획에 따라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구분하여 의사결정균형을 비교한 결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음주 빈도, 음주량, 알코올 종류 및 알코올 감소 의도 및 실패 등 음주관련 행태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변화단계를 구분하는데 사용한 후 의사결정균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

년 음주자의 의사결정균형과 변화단계를 연구한 Migneault, et. al.(1997)의 연구에서 계획 전 단계와

계획단계에서 음주의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크고 준비단계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거의 비슷하고 교차

가 일어나며 이후 행동단계와 유지단계가 진행되면서 손실이 이익을 앞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위 변화단계 모두에서 음주의 이익 평균 점수가 음주의 손실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은 음주의 이익을 손실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절주

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변화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주와 관련된 영향이 얼마나 유해하고 심

각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음주에 대한 손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재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

다.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계획 전 단계에서 가장 낮고

변화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행

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각된 개인의 자신감으로 선행 연구(김희순 외, 2004; Vasilaki, et. al., 2006)에

서 행위 변화의 성공과 관련이 있고 계획 전 단계에서 유지단계로 변화단계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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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변화단계의 이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와 부합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다른 단계에 비

해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행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자극통제, 자기효능감, 음주의 이익, 성별,

전공과목 및 종교로 나타났다. 즉 음주에 대한 자극통제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주의 이익에 대

한 인식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 예체능계열에 비해 보건 의료계열과 자연계열인 경우, 종교를

가지지 않을 경우 절주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rochaska &

DiClemente(1992)의 변화단계에 맞는 변화과정 연구에서 자극통제는 강화관리, 조력관계 및 역 조건

형성 등과 함께 변화단계의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 강화해야할 중요한 요소임을 보고한 결과와 부

합된다. 자극통제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좀 더 건강한 행동을 위

해 대안방법을 찾는 것으로(손애리ㆍ고승덕, 2001) 대학생이 음주를 피하고 절주를 하는데 서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절주동아리 등과 같은 집단을 구축하거나 행동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주위의 협

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절주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영란, 2002; Blume, et. al., 2003; Sitharthan, et. al., 2003)에서 자기

효능감은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행위변화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부합된다.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Froelicher &

Kozuki, 2002)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각 단계에 맞는 자기효능감을 개발하여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절주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사

결정균형의 긍정적인 요소인 음주의 이익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게 될 때 음주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연구 결과(Prochaska, et. al., 1994)를 뒷받침한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술을 마시게 하는 중

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Beck, et. al., 2004).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관련

보건교육에서는 미디어를 사용한 잘못된 음주 묘사,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음주 후 효과 등 음주에

대한 이익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일

반적 특성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전공과목 및 종교 등 이었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절주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국내 문제음주관련 연구(김희순 외,

2004; 도은영, 2004)에서 남성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전공

과목이 예체능에 비해 보건의료계열인 경우 절주행위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보건의료

계열은 전공과목의 특성상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으로 평소 교육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

조함으로써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 절주행위를 실

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절제된 생활을 하고 특히 대부

분의 기독교인은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범 이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

봄으로써 추후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음주행위 변화단계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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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 이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 관련요인으로 자극통제, 음주의 이익, 자기효능

감, 성별, 전공과목 및 종교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와 관련된 변수를 파악함

으로써 대학생의 절주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전략을 개발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적인 연구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행위 변화단계관련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절주의 중단 즉 재발에 해당

하는 종결단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음주행위 변화단계를 조사한 결과라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주행위 변화단계별로 범 이론적 모델 변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주행위 변화단계의 종결 단계에 해당되는 절주의 중단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성별에 따른 범 이론적 모델 변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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